
<32 회 감정평가사회계학 총평> 
 

1 차시험을 보신 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2 회 감정평가사 회계학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년도 감정평가사 회계학의 난이도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풀수있는 문제와 

풀지말라고 낸 문제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풀어도 쉽지 않았을 A 형 44 번, 49 번, 64 번, 70 번, 

72 번 등 자주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버리신 분들은 고득점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말문제의 비중이 2020 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계산문제로 압박을 준 2020 년도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제유형과 난이도를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앞으로 1 차시험을 볼 

수험생들에게 좋지만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존에 높은 비율로 출제되던 유형자산의 

출제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회계학공부는 특정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가져가야 합니다. 기출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신 후 

시험장에서 풀수있는 문제를 골라내는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다만, 향후 시험에서 

올해보다는 유형자산문제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세번째로, 원가관리회계는 역시 효율적인 과목입니다. 올해 원가관리회계는 71 번과 80 번이 

생소한 주제고, 72 번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원가관리는 10 문제 중 7~8 문제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으나 출제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형을 

갑자기 바꾸다 보니 강사로써 향후 시험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와 유형을 또 바꾸어서 내년에는 회계학에서 또 폭탄이 떨어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학 공부는 정도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라는 것은 회계의 원리를 

익히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부범위를 좀 넓히셔서 회계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고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많을겁니다.  

제 경험상 1 차에 합격하신 분들은 “마킹을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하실텐데 

중학교때부터 OMR 을 작성해보신 여러분들이 이부분에서 실수하실 일은 없고, 수정테이프 

역시 성능이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쉽게도 1 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휴식하신 후 문제점을 

파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계학의 경우 다시풀면 풀리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틀리신 이유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압박감을 이기는 법은 쉬운문제 고르기와 20 문제만 

풀기입니다. 회계학에서 좋지못한 점수를 얻으신 분들은 50 분안에 20 문제만 푸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침착하게 풀다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받아드릴 여지가 있어보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구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 문제는 있으나 정답을 고르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험생분들을 위해 납득이 안가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지원해드리겠으니 

hown_tax@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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